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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은 여성기자 폭행 ․ 언론탄압 공식사과하고 사퇴하라!

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여성 기자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

끌고가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. 또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반복하며 

언론사를 모욕했습니다 . 이는 명백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입니다. 공당의 

원내대표이자 중진 정치인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일입니다. 

4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후 권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질문하

는 뉴스타파 기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“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. 찌라시”라

고 발언하며, 여성 기자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었습니다 . 여성 기자는 “제 손목

을 강제적으로 잡은 것을 사과해 달라”고 요구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끝내 사과하

지 않고, 오히려 이 기자를 “출입금지 조치하라”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. 

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공당의 원내대표가 여성 기자의 신체에 물리적 강압 

행위를 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폭력 행위입니다 . 질문하는 기자가 남성

이었어도 권 원내대표는 어제와 같이 쉽게 기자의 신체에 폭력을 가했겠습니까?

어제 여성 기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성들은 심각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

느꼈습니다.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일상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

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. 그러한 성차별을 근절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당의 

정치인이 여성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. ‘구조적 성차별은 없다’며 여

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일관하던 윤석열과 함께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성차별

적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. 역시 그 윤석열에 그 권성동입니다. 

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생시킨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

과도 하지 않으면서, 그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행위는 절대

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. 자신에게 비판적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헌법이 보

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. MBC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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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판적 언론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졌습니다 . ‘찐윤’ 권성동 원

내대표의 위헌적 언론관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

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 기자의 폭행에 대해 공

식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. 

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 기자 폭행과 언론 탄압에 대해 즉시 공식 사과하라! 

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!

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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